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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일), 대구(EXCO)에서 제22차 세계에너지총회 개막

 ㅇ 10.13(일) 개막식(정홍원 국무총리 참석)을 시작으로 10.14(월)～

17(목)까지 4일간 글로벌 에너지 리더가 참여하여 에너지 현안 논의

ㅇ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에너지 올림픽이라 불리는

WEC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격을 드높이는 기회

ㅇ 에너지 분야를 주도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전세계

이목이 대구에 집중되는 등 에너지 중심국으로 부상

* (주요 인사) 로얄더치셀 회장, GDF-SUEZ 회장, Rosneft 회장, 지멘스

회장, 아람코 총재, 동경전력사장, GE 발전부문 사장 등

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국제 위상 확인

ㅇ 전세계 40개국 57명 장차관, 6개 에너지 국제기구 사무총장

등 에너지 고위급 인사 60여명 참석

ㅇ 정부, 기업, 국제은행, 연구기관 등 110개국, 6,000여명의 에너지

관계자 참석, 60개 세션, 260여명의 글로벌 리더 연사로 참여

 에너지장관회의를 신설, WEC사상 처음 민관 협력의 장 마련

ㅇ 민간에너지 행사인 WEC에 에너지 장관회의를 신설함에 따라

미래 에너지 비전의 정책적인 실현가능성을 제고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3년 10월 14(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2110-4868), 김규성 팀장(2110-5060)
         박순철 사무관(2110-5418)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 올림픽 개막
- 글로벌 에너지 분야 민관 협력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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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C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이슈 선도와 선진국과 개도국의 

에너지 분야 가교자 역할을 확립하여 글로벌 리더십 확보

ㅇ 에너지 삼중고와 같은 시의적절하고 미래 비전을 요구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를 선도

ㅇ 에너지장관회의를 통해 에너지 형평성 개선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 제안, 선진국-개도국의 가교자로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선언

 에너지 세일즈 외교 강화

ㅇ WEC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에너지 대국과의 장차관급 양자

회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자원 확보 지원

* 이라크, 말레이시아, 스페인, 터키 등과 장관회의 개최

ㅇ 한국 IR 행사(Korea Night) 개최, 기술전시회 등을 통해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추진

* (Korea Night) 10. 15(화), 대구에서 주요국 에너지 장관 20명, 지멘스 회장

등 기업 CEO 150여명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투자 설명회 개최

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협력의 장 마련

ㅇ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 한-캐나다 에너지협력 포럼, 에너지

자원개발 미래전략 포럼 등 다양한 글로벌 협력채널 운영

ㅇ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국내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를 확보

 대구선언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미래 비전 제시

ㅇ 이번 대구 WEC의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 글로벌 에너지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대구선언 발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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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3.10.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3.10.14(월)～17(목), 4일간

대구에서 제22회 세계에너지총회(이하 ’WEC‘)를 개최

* WEC : World Energy Congress

ㅇ WEC는 세계에너지협의회에서 주최하며,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에너지 국제 행사로 에너지계의 올림픽

* ‘24년 영국 개최 이후 3년 주기로 美, 日, 프, 호주 등 16개국에서 개최

ㅇ 우리나라는 일본과 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개최

* 남아공․덴마크와 경합을 거쳐 ’08년 한국이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인도

(‘83년) 일본(‘95년)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개최

ㅇ 이번회의는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Securing Tomorrow's

Energy Today)”을 주제로 에너지 삼중고 해결방안 논의

□ (개막식) WEC 명예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산업통상

자원부 차관, WEC 조직위원장, WEC 의장, 대구시장 등 주요인사 참석

* 국내외 에너지 관련 인사 3,000여명 참석

ㅇ 정총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에너지 안보, 사회적 형평성, 환경

영향성 최소화라는 삼중고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이슈로서 의미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

ㅇ 한편, 개막식은 황병기, 국수호 무용단이 참여하여 한국을 알리고,

화합을 표현하는 다채로운 공연도 포함

□ (대구 WEC의 의의) 이번회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위상을 확인하고 에너지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계기

ㅇ 전세계 40개국 57명 장차관, 6개 국제기구 사무총장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고위급 대표단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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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이라크,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에너지대국 장관뿐만아니라,

로얄더치셀 회장, 아람코 총재, 지멘스 회장 등 글로벌 기업 대표

등 에너지계 거물들이 모두 참석하여 전세계 이목이 대구에 집중

* (주요 참석인사) 로얄더치셀 회장, GDF-SUEZ 회장, Rosneft 회장, 지멘스

회장, 아람코 총재, 동경전력사장, GE 발전부문 사장 등

ㅇ 정부, 기업, 국제은행, 연구기관 등 110개국, 6,000여명의 에너지

관계자 참석, 60개 세션, 260여명의 글로벌 리더가 연사로 참여

□ (에너지장관회의 신설) WEC 사상 처음으로 에너지장관회의를

신설, 각국 장관간 글로벌 에너지 정책비전을 논의

ㅇ 민간에너지 행사인 WEC에 에너지 장관회의가 신설됨에 따라

미래 에너지 비전의 정책적인 실현가능성을 제고

□ (글로벌 리더십 발휘) 글로벌 에너지 이슈 선도와 선진국과 개도국의

에너지 분야 가교자 역할을 확립하여 글로벌 리더십 확보

ㅇ 에너지 삼중고와 같은 시의적절하고 미래 비전을 요구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를 선도

ㅇ 윤상직 장관은 에너지장관회의를 통해 에너지 형평성 개선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 제안, 선진국-개도국의 가교자로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선언

* 에너지장관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에너지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인력교류 등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

* 향후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기술이전과

인력교류 등 개도국의 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선언

□ (세일즈 외교) WEC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에너지 강국과의 장차관급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자원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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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라크) 이라크 에너지부총리와 한-이라크 에너지 협력위 개최,

원유 공동비축사업 및 원유처리 지상설비건설사업 등 협의

ㅇ (말레이시아) 에너지녹색수자원부 장관과 원전 진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출 지원 등 협력 논의

ㅇ (스페인) 경제에너지관광장관과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양국 협력방안 논의

ㅇ (터키) 에너지부장관과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협력 방안 논의

ㅇ 또한, 한국 IR 행사 개최, 기술전시회 등을 통해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추진

- (Korea night) 에너지 관련 주요국 장관, 국내외 기업인이 참여

하는 한국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 10. 15(화), 대구에서 주요국 에너지 장관 20명, 지멘스 회장 등 기업 CEO

150여명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투자 설명회 개최

- (전시회) WEC 기간동안 전시회를 개최, 24개국 263개사가 참여

하며, 특히 국내 176개 업체가 참여하여 기술 우수성 홍보

□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협력의 장 마련)

ㅇ 한-아프리카 산업 협력포럼, 한-캐나다 에너지협력 포럼, 에너지

자원개발 미래전략 포럼 등 다양한 글로벌 협력채널 운영

ㅇ 특히,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국내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를 확보

ㅇ 그 외, 동북아 오일허브 JVA 서명식,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한-핀란드,

한-호주 에너지 협력 MOU 체결 등 협력 협약을 체결

□ (대구선언) 이번 대구 WEC의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 글로벌

에너지 비전을 제시하는 대구선언 발표 추진

* 대구선언은 10.17(목) 폐회식 개최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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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제22회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개요

2. 제22회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주요 참석자 명단

3. 제22회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프로그램

4. 개막식 개요

5. 에너지장관회의 의제

6. 주요 부대행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김규성 팀장(☎ 010-8673-5790, 02-2110-50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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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제22회 대구세계에너지총회 개요

□ (개요) 세계에너지협의회(92개 회원국, 민간․비영리 기구)에서 주최하며,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에너지 국제 행사

* ‘24년 영국 개최 이후 3년 주기로 美, 日, 프, 호주 등 16개국에서 개최

ㅇ (일시/장소) ‘13.10.13(일)~17(목) / 대구광역시 EXCO

* 남아공․덴마크와 경합을 거쳐 ’08년 한국이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인도

(‘83년) 일본(‘95년)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는 세 번째 개최

ㅇ (주요 참석자) Shell 등 에너지업계 CEO,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수장, NGO 대표 등 110여개 국가에서 약 6,000여명 이상 참가

□ (주요 행사) 4일에 걸쳐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의 강연 및 토론, 기업

전시회, CEO 회의, 장관회의 등 개최(에너지계의 다보스포럼)

ㅇ (개막식) 3,000여명의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개회 선언,

전시관 개관식 등 진행(10.13일)

ㅇ (프로그램) 에너지 삼중고(Trilemma :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접근성

강화) 해결을 위한 60개 세션 운영

14(월) 15(화) 16(수) 17(목)

일별주제 비전 비즈니스 정책 시민사회

명사강연 사우디아람코
CEO

Royal Dutch
Shell CEO

러 에너지부 장관
中 국가에너지국

World Bank

패널토론

내일의 에너지

글로벌 거버넌스

미래 에너지를

위한 자금지원

에너지 삼중고 

극복방안

특
별
연
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

E.ON, 지멘스 골드만삭스 IEA 사무총장 UN, EdF

POST 후쿠시마

향후 미래는

에너지 투자의

높은 리스크 관리

석유시장 미래와 

지역화 추세

장
관
회
의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 발전

동경전력 OECD OPEC, IEF 美국무부에너지특사

전시회 가즈프롬(러), 지멘스(독), 미츠시비(일) 등 글로벌 에너지기업 전시회 병행 개최

ㅇ (발표+토론) 전 세계 에너지전문가 260여명 패널 참석 확정

에너지장관 러시아․터키․스페인․말련 등 40개국 57명

국제기구 총재 IEA․IAEA․ADB․UNESCAP․IRENA 등

에너지기업 CEO Shell․사우디 아람코․가즈프롬․동경전력․지멘스․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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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 속 직 위 국 가

피터 보저

(Peter Voser)
로얄 더치 쉘
(Royal Dutch Shell) CEO 네덜란드

칼리드 알 팔리

(Khalid A. Al-Falih)
사우디 아람코
(Saudi Aramco) CEO 사우디아라

비아

스티브 볼츠

(Steve Bolze)
제너럴 일렉트릭(GE) President & CEO,

Power and Water
미국

마이클 슈스

(Michael Suess)
지멘스(Siemens)

Member of the
Managing Board &
CEO, Energy Sector

독일

브라이언 데임스

(Brian Dames)
남아공전력공사 에스콤(Eskom) CEO 남아공

요하네스 테이센
(Johannes Teyssen) E.ON SE Chairman & CEO 독일

앙리 프로글리오

(Henri Proglio)
프랑스전력공사(EdF) Chairman & CEO 프랑스

짐 로저스

(Jim Rogers
듀크 에너지(Duke Energy) Chairman 미국

마틴 휴스턴

(Martin Houston)
브리티쉬 가스사(BG Group)

Chief Operating
Officer & Executive
Director

영국

리차드 게란트

(Richard Guerrant)
엑손모빌(ExxonMobil

Global Vice

President for LNG
미국

알렉산더 메드베데프
(Alexander
Medvedev)

러시아천연가스공사 (Gazprom) Deputy Chairman 러시아

토니 헤이워드

(Tony Hayward)
게넬에너지 (Genel Energy)

Executive Director &
CEO 영국

러셀 걸링

(Russell Girling)
트랜스캐나다(TransCanada) President & CEO 캐나다

피터 콜맨

(Peter Coleman)
우드사이드 에너지
(Woodside Energy)

CEO & Managing
Director

호주

제라드 메스타랄레
(Gérard Mestrallet) GDF Suez Chairman & CEO 프랑스

리우쩐야

(Liu Zhenya)
국가전망공사(SGCC) President & CEO 중국

필립 코쉐

(Philippe Cochet)
알스톰(Alstom)

President, Thermal
Power 프랑스

뤽 우르셀

(Luc Oursel)
원자력그룹 아레바(AREVA) President & CEO 프랑스

유키야 아마노

(Yukiya Amano)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재(Director General) 오스트리아

마리아 반 더 호벤

(Maria van der Hoeven)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 E x e c u t i v e

Director)
프랑스

참고2  제22회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주요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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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세르 머프티

(Yasser Mufti)
석유수출국기구(OPEC)

Chairman, Board of
Governors

사우디아라
비아

칸데 윰켈라

(Kandeh K. Yumkella)
유엔(UN)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 CEO, SE4ALL

오스트리아

어반 러스낙

(Urban Rusnák)
에너지차터(Energy Charter)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벨기에

마이클 리이브리히
(Michael Liebreich)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
(BNEF) CEO 영국

필립 게르베르트

(Philipp Gerbert)
보스턴컨설팅그룹
(Boston Consulting Group)

Senior Partner &
Managing Director 독일

하워드 뱀지

(Howard Bamsey)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Director General 한국

윌리암 더빈

(William Durbin)
우드 맥켄지
(Wood Mackenzie)

President, Global
Markets Research

중국

시타파티 챈더
(Seethapathy Chander) 아시아개발은행(ADB)

Director General,
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Dept.

필리핀

존 더직

(John Drzik)
올리버 와이만(Oliver Wyman) CEO 미국

후세인 알 샤리스타니

(Hussain Al-Shahristani)
이라크 에너지부 총리 이라크

바실 아탕가나 쿤나

(Basile Atangana Kouna)
카메룬 수자원에너지부 장관 카메룬

파룩 압둘라

(Farooq Abdullah)
인도 신재생에너지부 장관 인도

제로 와칙

(Jero Wacik)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막시무스 조니티 옹킬리
(Maximus Johnity Ongkili)

말레이시아
에너지녹색기술수력부 장관 말레이시아

살바도르 남부레테

(Salvador Namburete)
모잠비크 에너지부 장관 모잠비크

수하일모하메드알마주루이
(Suhail MohamedAl-Mazrouei)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장관 아랍에미리

타네르 이을드즈

(Taner Yıldız)
터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터키

카를로스 파스칼

(Carlos Pascual)
미국 국무성

Special Envoy and

Coordinator
미국

왕 위민
(Wang Yumin) 중국 국가에너지국 부국장 중국

* 그 외 각국 에너지부 장․차관 및 주요기업 CEO 등 26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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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제22회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주요 프로그램

시 간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일별 주제 비 전 비지니스 정 책 시민사회

08:40
～
10:00

모두
발언

사우디
아람코 CEO

Royal Dutch
Shell CEO
Rosneft CEO

中 국가에너지국
부국장

UN SE4All
사무총장

10:00
～
11:15

명사
강연

내일의 에너지

글로벌 거버넌스

미래 에너지를

위한 자금지원

에너지 삼중고 

극복방안
특
별
강
연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

E.ON, 지멘스,
Eskom 등

ADB,
Eletrobras 등

IEA,
美 국무부

UN, EdF,
WB, EdF

11:45
～
13:00

패널
토론

POST 후쿠시마

향후 미래는

에너지 

자금지원 

리스크 관리

석유시장 미래 

지역화 추세

에
너
지
장
관
회
의

스마트 그리드 : 

사회 혁신 가속화

동경전력 OECD OPEC, IEF IBM, GSGF

석탄시장 전망,
미래 에너지원을 

위한 혁신

셰일가스,
또하나의 
거품인가

원자력 산업 
르네상스는 
종말인가?

아프리카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 로드맵

러시아 석탄부,

Alstom 등
GDF SUEZ

OECD NEA,

AREVA

카메룬,

나이지리아

13:15
～
15;30

아시아 LNG 

시장의 역동성

천연가스 시장과 

지정학적 변화

기후변화협상 

성공방안

폐기물의 

에너지화

엑손모빌, 도쿄가스 가즈프롬, BG UNFCCC Gradsol 등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방안

유라시아 협력

파트너쉽 강화

아시아

녹색성장

녹색무역

자율화 

이끌어내기

EdF, IEA, UN
가즈프롬,

KNOC
GGGI, ADB UNSE4All, WEC

* 패널토론은 동 시간대(11:45-15:30)에 5～6개의 프로그램 동시 진행

16:00
～
18:30

명사
강연

개
막
식

기후변화와 
미래 에너지 비전

국경없는
청정 에너지

전환기의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 에너지 
전망

Alstom, Eskom Duke Energy, UN UAE, 스페인 장관 WEC, T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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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개막식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10.13(日) 18:00~19:00 / 대구 EXCO 컨벤션홀

ㅇ (참석자) 국무총리, 산업부 차관, 조직위원장, 대구시장 등 3,000여명

ㅇ (내용) 개회사, 환영사, 국무총리 축사, 특별공연 및 영상 등

ㅇ (의의)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향후

4일간 논의될 다양한 프로그램의

□ 전체 시간계획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개회식

18:00~18:04 (04‘)
․오프닝 영상 상영
․개회 안내

18:04~18:32 (18")
․개회사
․환영사1
․환영사2

18:25~18:32 (07") ․총리님 축사

18:32~18:51 (19") ․특별공연 및 영상

18:51~18:55 (04") ․폐회선언 및 VIP 퇴장

18:55~19:00 (05") ․전시관 개막식 장소로 이동

전시회
개막식

19:00~19:05 (05") ․테이프컷팅 및 기념촬영

19:05~19:25 (20") ․전시관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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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에너지장관회의 의제

□ 장관회의 개요

ㅇ (목적) WEC 참가 각국 에너지 장관의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과 국제

공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ㅇ (일시/장소) 10.16(수), 11:45～15:30 / EXCO 325호실

ㅇ (참석자) 각국 장차관, 국제기구 대표, 국제개발은행 등 60여명

□ 세션별 논의 의제

 세션 1 : 에너지 삼중고 해결 방안

ㅇ 주제

- 안전하고, 적정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정부정책

- 에너지 기반시설 투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삼중고간 균형점 모색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별 국가 및 세계 차원의 삼중고 해결 방안

ㅇ 지정토론 발표자

- Christiana Figueres (UNFCCC 사무총장, 독일) / Christine Loh Kung-wai (환경청부청장, 홍콩)

- Jose Manuel Soria Lopez (산업자원부 장관, 스페인)

- Sospeter Muhongo (자원광물부장관, 탄자니아) / Walter Steinmann (에너지부장관, 스위스)

 세션 2 :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

ㅇ 주제

- 셰일가스 혁명의 영향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저탄소에너지 인프라 투자의 적기 이행 방안

- 효과적인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국가와 글로벌 차원의 역할의 균형점

-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시 기술적인 한계점

ㅇ 지정토론 발표자

- Leonid Bokhanovskiy (가스수출국포럼 사무총장, 카타르)

- Jose Maria Botelho de Vasconcelos (석유부 장관, 앙골라)

- Hamid Chitchian (에너지부장관, 이란) / Salvador Namburete (에너지부장관, 모잠비크)

- Jero Wacik (광물에너지부장관, 인도네시아) / Youcef Yousfi (에너지광업부장관, 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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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행사날짜 장 소

행사

1 Korea Night 10.15 대구미술관

2 에너지기술전시회 10.13~17 EXCO, 패션센터

3 동북아 오일허브 합작투자계약 서명식 10.16 대구 인터불고호텔

4 한-핀란드 에너지 협력 MOU 10.14 대구 인터불고호텔

5 한-호주 에너지 협력 MOU 10.14 대구 인터불고호텔

6 에너지 기술인의 밤 10.16 대구 인터불고호텔

7 아람코코리아 리셉션 10.11 서울 신라호텔

8 이라크 프로젝트 플라자 10.15 서울 롯데호텔

9 Russia Day 10.16 EXCO 전시장

포럼/

세미나

10 수교50주년 한-캐나다 에너지협력포럼 10.14 서울 롯데호텔

11 해상풍력에너지포럼 10.14 대구 패션센터

12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 10.14 대구 패션센터

13 동북아에너지협력포럼 10.15 대구 패션센터

14 자원순환정책포럼 10.17 대구 패션센터

15 에너지기술포럼 10.14 ESCO

16 에너지기술세미나 10.15~16 EXCO 팔공홀

17 원자력분야 국제협력 워크숍 10.16~17
경주 인터불고호텔

대구 패션센터

18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10.17 서울 롯데호텔

19 원자력 전망대 10.15 경주 힐튼호텔

20 UNECE Gas Center Industry Forum 10.17 EXCO 팔공홀

21 프랑스어권 장관회의(IFDD) 10.15 대구 패션센터

참고6  주요 부대행사

□ 추진 목적

ㅇ WEC 대구총회를 계기로 국내․외 에너지기업 간 비즈니스 성과

도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행사 추진

ㅇ 글로벌 에너지․자원분야 이슈 논의를 통한 정부-산업계-시민

사회 간 소통과 네트워킹 구축 에너지기술 동향․전략 공유

□ 주요 연계행사


